
 9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7권 제6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10.14698/jkcce.2021.17.06.093   2021, Vol. 17, No. 6, pp. 93-108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A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elf-Esteem

견옥
1
장경은

2
김은혜

3

Yu Zhen1 Kyung Eun Jahng2 Eun Hye Kim3

*본논문은2021년한국보육지원

학회춘계학술대회포스터발표한

논문을수정·보완한것임.

1제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과정생

2교신저자

경희대학교아동가족학과부교수

(e-mail : kjahng@khu.ac.kr)

3공동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생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Methods: The research participants consisted of 1,748 adolescents aged from 15

to 16. Adolescents’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and self-esteem were measured

in 2016, whereas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were measured in 2010.

Panel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using

the bootstrapping technique and PROCESS Macro for SPS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ffected their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That is, the

adolescents who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were at higher risk of breaking

school rules later in life. Second, the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The adolescents who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tend to have low

levels of self-esteem and thereby break school rul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hat childhood

abuse experiences lead to adolescents’ problematic behaviors, such as school rule

violation. It also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unseling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enhancing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of the

at-risk group with childhood abuse experiences.

key words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dolescence,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self-esteem

Ⅰ. 서 론

아동기 학대 경험(childhood abuse experiences)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De Vries & Goggin, 2020; Strøm, Birkeland, Aakvaag, & Thoresen, 2021). 특히 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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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던 트라우마적 경험(traumatic experiences)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가 될 때까지 한 개인의

심리정서 및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최근에는 아동기 학대 경험

이 있는 성인은 COVID-19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과민각성(hyperarousal)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John-Henderson, Counts, & Ginty, 2021).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들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임이나 신체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으며(Kang et al., 2021), 정서학대

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Yoon, Yoon, Pei, & Ploss, 2021). 특히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은 학교 적응을 어

렵게 하며 학교 내 사회적 관계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ub,

McCartney, & Willett,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학교의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행동이다. 학교 규칙

은 학교에 속한 구성원들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의 집합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초등학생의 경우 규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신현숙, 2005). 반면, 중·고등학생은 그 이전 연령대의 아동들과 달리 교사

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결정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Smetana & Bitz, 1996).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교 규칙에 대해

서 더욱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신현숙, 2005). 이를 종합하면, 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서 학교 규칙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비호의성은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배화순(2017)은 학교 규칙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는 결국 사회의 법과 규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법 위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와 행동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

여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강은영, 2017)에 의하면, 청소년이 학교 규칙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

공동체에서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학교 규칙은 학교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

도 높지만(Johnson, McGue, & Iacono, 2006), 학교규칙에 순응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에도 성공적으

로 적응할 수 있다고(Kwon, Jo, & Jang, 2018) 보고되고 있다.

학교규칙 위반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

보다 학교의 권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Emler & Reicher, 1987).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규칙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Smetana & Bitz, 1996). 국내 연

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졌을 때 학교규칙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강해지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2005).

그 외에 학교규칙 위반행동과 관련된 변수로 소득과 교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소득

과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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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높은 소득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Betancur, Whitfield, & Votruba-Drzal, 2021). 규칙을 위

반하는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로 발현이 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속한다(정진나, 2019).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속하는 학교규칙 위반행동

또한 소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직접적

인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이 수용적일수록 학교

규칙에 더 순응적이라는 연구결과(김희수, 윤은종, 2004)를 통해 청소년과 교사 간의 관계가 긍정

적일수록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행동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수 진행되었다(Kelly,

Faust, Runyon, & Kenny, 2002). 학대 피해자가 학대 이후 경험하는 우울, 위축, 불안 등을 포함하

는 내재화 문제행동(김진, 하문선, 2020; 이선숙, 박종효, 2017; 장희선, 김기현, 2020)과 공격성,

도박 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이승주, 남재성, 2016; 이예슬, 신현지, 임숙희, 김교헌,

2014; 장희선, 김기현, 2020)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 경험

과 학교에서의 규칙 위반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국외

연구 중에서는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Sesar, Zivcic-Becirevic, & Sesar, 2008)에 의하면,

만 14세 이전에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규칙 위반

행동과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기 학대 경험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한 다양한 경로에 대한 탐색

도 이루어진 바 있다(박현근, 허정호, 2016; Adler, Gervinskaitè-Paulaitienè, Cekuolienè, &

Barkauskienè, 2021; Hebert, Langevin, & Charest, 2020). 예를 들어, 박현근과 허정호(2016)는 아동

기 학대 경험이 또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정신질환(조보

아, 이수정, 2017), 심리적 불안 및 우울(조제성, 김현동, 2015),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믿음(Adler

et al., 2021), 정서조절(Hebert et al., 2020)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처럼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

의 개인 내적 변수를 경로로 하여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변수로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수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

(self-esteem)이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

며 인간의 생존과 행복감에 기여한다(고진영, 이경화, 2001; DuBois & Hirsch, 2000). 자아존중감

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고진영, 이경화, 2001). 가

정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형실, 2014)과 부모-자녀 관계(류유리, 장석진, 2015)

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며 애

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는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쉽고 이는 아동이 자기 자

신을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데 기여한다(류유리, 장석진, 2015). 반면, 부모에 의

한 학대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안형숙, 2014; 임양미,

2018).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자녀는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사랑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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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내기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안형숙,

2014). 김경호(2020)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학대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며,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

도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수정, 2017).

자아존중감과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

규칙 위반행동만을 특정하여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보다는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

적응 전체 점수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을 주로 보고하고 있다(송진영, 최영란, 2016; 홍명

숙, 이수영, 2017).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학대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오승재, 이영광, 지은구, 2019; 이시연, 2014; 이영애,

2018; 이영애, 2019; 이윤아, 최진아, 2015). 또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학교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오창택, 2018).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중학

생 학교폭력 참여자에 대한 연구(이충호 등, 2017)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조력자와 가해 강화자

집단에 속하는 중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가해 조력자와

가해 강화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더 높은 빈도로 규칙 위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낮은 자아존중감과 규칙 위반 행동 간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존

중감이 낮을수록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교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현재 학대 행위를 조사하거나(김혜금, 조혜영, 2016; 오승재 등, 2019; 이시연, 2014) 청소년이 그

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아동기 학대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하는(Sesar et al., 2008) 방식으로 측정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하였던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을 측정하여 학교규

칙 위반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없다.

종합해 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중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매개효과를 탐색하

는 것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

요하다. 효과적인 개입이 제공된다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아존중감이기 때문

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대한 예방 및 중재 방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Valdez, Lim, & Parker,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

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매개변수로 보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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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tudy: KCYPS)의 초4

패널 자료 중 1차(2010년)에서 7차(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1차와 7차년

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1,748명(남자: 1,031명, 여자: 934명)으로 만 15-16세

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다. 이 연령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 청소년들은 중학

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전이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면

서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규칙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청소년 비행(신현숙, 2004) 또는 이후 성인기 범죄(정익중, Nagin, Hawkins, & Hill,

2001)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의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718명(41.1%), 고

졸이 635명(63.3%) 순으로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752명(4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대졸은 585명(33.5%)이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952만원(SD = 2276.92)이었으며, 교사

와의 긍정적 관계는 평균 15.13(SD = 2.77)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수 빈도(명) 백분율(%) 변수 빈도(명) 백분율(%)

청소년 성별

남자 832 47.6

여자 916 52.4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41 2.3 중졸 이하 30 1.7

고졸 635 63.3 고졸 752 43.0

전문대졸 179 10.2 전문대졸 266 15.2

대졸 718 41.1 대졸 585 33.5

대졸 이하 85 4.9 대학원졸 49 2.8

결측 90 5.1 결측 66 3.8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4952.05 2276.92 200 20000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15.13 2.77 5 20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수 (N=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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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학교규칙 위반행동

본 연구에서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에서 학교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적

응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포함하는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각 영역은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규칙에 해당하는

5문항만 사용하였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학교규칙을 따르지 않고 위반하는 행

동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규칙 위반행동은 2016년도에 만 15-16세 청소년들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규칙 위반행동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2) 아동기 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기 학대 경험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 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문항 내용은 신

체학대, 정서학대, 언어학대에 해당하는 부모의 행위 여부에 대해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에 해당하는 4점 Likert 척도로 평정

되었다. 모든 문항을 역으로 합산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4-16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아동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2010년도 연구대상인 청소년이 만 10-11세인 시기에 그들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1)

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

점)에 해당하는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의 범위는 10-40점이다. 일부 문항은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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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변수인 청소년의 성별(남성 = 1, 여성 = 0), 연평균 가구소득,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와의 관계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을 포함하는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문항은 ‘선생님

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을 포함하며, 역채점하여 합산된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

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

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포함한 기술 통계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둘째,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PROCESS

Macro (version 3.3) (Hayes, 2013)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는 배경변인들(청소년의 성별, 연평균 가구소득,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을 통제한 뒤,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넷째,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

계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부트스트

랩(bootstrap) 95% 신뢰구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 및 상관관계 분석

먼저, 아동기 학대 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포함하는 주요 변수들

의 전반적인 경향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평균 7.00(SD = 2.52)으로 학대 경험은 비교적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0.46(SD = 4.52)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의 평균은 9.28(SD = 2.42)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아동기 학대 경험 7.00 2.52 4.00 16.00 .96 .86

자아존중감 30.46 4.52 13.00 40.00 -.10 .01

학교규칙 위반행동 9.28 2.42 5.00 20.00 .07 .58

표 2. 주요변수의 전반적 경향 (N=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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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통제 변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별은 교사

와의 긍정적 관계(r = .06, p < .01), 아동기 학대 경험(r = .21, p < .001), 자아존중감(r = .07, p < .01),

학교규칙 위반행동(r = .12, p < .001)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교사

와의 긍정적 관계 수준 및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아동기 학대 경험도 많고 학교규칙 위반행동

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r = .05, p < .05)

및 자아존중감(r = .08,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아동기 학대 경험(r = -.10, p < .001) 및

학교규칙 위반행동(r = -.08,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교사와의 관계도 긍정적이며 자아존중감도 높고, 아동기 학대 경험은 적고 학교규

칙 위반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적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아동기 학

대 경험(r = -.07, p < .01) 및 학교규칙 위반행동(r = -.38, p < .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

중감(r = .40, p < .001)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청소년

들은 아동기 학대 경험도 적고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낮은 반면, 자아존중감

은 높은 것을 시사한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

= -.08, p < .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학교규칙 위반행동(r = .15, p < .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

에는 강한 부적 상관(r = -.32, p < .0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변수 1 2 3 4 5 6

1. 청소년 성별 1

2. 연평균 가구소득 -.04 1

3.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06** .05* 1

4. 아동기 학대 경험 .21*** -.10*** -.07** 1

5. 자아존중감 .07** .08** .40*** -.08*** 1

6. 학교규칙 위반행동 .12*** -.08** -.38*** .15*** -.32*** 1

*p < .05, **p < .01, ***p < .001.

표 3. 상관분석 결과 (N=1,748)

2.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의 성별, 연평균 가구소득과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한 뒤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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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분

석 결과와 같이, 과거에 아동기 학대 경험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이후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9, t = 3.98, 95%CI[.0433, .1275]).

변수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청소년 성별 .59*** .11 5.49 .000 .3807 .8042

연평균 가구소득 .00 .00 -2.02 .043 -.0001 .0000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33*** .02 -17.48 .000 -.3703 -.2956

아동기 학대 경험 .09*** .02 3.98 .000 .0433 .1275

R = .42 R2 = .18 F = 93.89 p = .000

***p < .001.

표 4.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1,748)

3.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

두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Hayes, 2013)를

적용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아

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학교규칙 위반행동

B S.E. t B S.E. t

청소년 성별 .60 .20 2.96** .66 .11 6.21***

연평균 가구소득 .00 .00 2.32* .00 .00 -1.58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63 .04 17.43*** -.27 .02 -13.11***

아동기 학대 경험 -.12 .04 -2.96** .07 .02 3.43***

자아존중감 -.11 .01 -8.70***

R2 = .17

F(p < .001)= 86.72

R2 = .21

F(p < .001)= 93.48

*p < .05, **p < .01, ***p < .001.

표 5.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N=1,748)

매개효과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총 5,000번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7권 제6호

102  

Bootstrapping을 재표집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B = .07, 95%CI[.0311, .1138])을 미치

는 동시에,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B = .01, 95%CI[.0040,

.0231])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매개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09 .02 .0433 .1275

직접효과 .07 .02 .0311 .1138

간접효과 .01 .00 .0040 .0231

표 6.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 (N=1,748)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아동

기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이후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결국 학교규

칙 위반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연구대상자가 만10-11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보일 가

능성이 높은 반면,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았

다.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청소년 성별 및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의 영향력이 매우 높지만,

성별과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 학대 경험이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설명력

이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의 성별 및 교사와의 관계

와 상관없이 아동기에 학대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후에 청소년이 되어서 학교 규칙에

순응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영향력

을 보이는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파악된다. 이는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Adler et al., 2021; Hebert et al., 2020)를 지지하며, 특히 학대의 피해자가

이후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이승주, 남재성, 2016; 장희선, 김기현, 2020)

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품행장애의 증상 중 하나로 정신병

리 관점에서 임상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Lillig, 2018)는 있으나 비장애 범위에서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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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보이는(typically developing) 아동 및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

었다(Adler et al., 2021).

기존 연구들은 과거에 발생한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보다는 현재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청

소년 자녀의 인식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혜금, 2015; 오승재 등, 2019; 이시연,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당시의 학대 피해 경험을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에서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의 시간적 순서

(temporal sequence)가 중요한 전제가 된다(Gelfand, MacKinnon, DeRubeis, & Baraldi, 2016;

Preacher, 2015).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은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은

학교규칙 위반행동과 동일하게 2016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적 순서라는

요구 전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주요

한 기본 틀로 작용하고(고진영, 이경화, 2001; 류유리, 장석진, 2015),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방식

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에 의한 학대로 인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후 학교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시간적 순서 조건이 위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이후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에 대한 최근 연구

(Adler et al., 2021)를 살펴보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는

능력의 부족과 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공격성을 정당화하려는 신념을 아동기

에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아동

기 학대 경험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는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이후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공할 수 있는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에 학대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결국 학교

라는 조직 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dler 등(2021)는 아동기에 학대 피해를 겪은 청소년의 경우 학대 가해자의 정신 상태(mental

state)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고민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학대 피해 경험은 결국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Adler et al., 2021)는 것이다. 자기 자신

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해(self-mentalization)가 부족한 경우 자아존중감도 낮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Ballespi, Vives, Sharp, Chanes,　& Barrantes-Vidal, 2021)에 비추어 보면, 아동기 학대 피해로

인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피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상당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Thompson, Wojciak, & Cooley, 2016; Trzesniewski et al.,

2006).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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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고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중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동기에 학대 피해 경험이 있

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들이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쓸모 있는 존재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동복

지 실천 현장에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하며(이상정, 정익중, 2018), 그 접근

성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자아존중감 향상이

라는 단일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상정, 정익중, 2018)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

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구

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학대 유형별로 나

누어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 유형별로 학대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을 세부 유형별로 측정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학대 피해 경험이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학교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적, 맥락적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질적연구를 통해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

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접근법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설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측정

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매개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종속 변인인 학교규칙 위반행동과 동일한 시

기에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

여 이 세 변인 간의 관계에서 종단적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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